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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연대의 KDI 법인카드 사용관리 실태

감사 청구 관련

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21일 오전,�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

보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

행위로 신고하고,� 한국개발연구원(KDI)� 법인카드 사용 관리 실태

에 대해 감사 청구한 것에 대한 KDI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.

□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“(문 후보자가) KDI 재직 당시 규정을

어기고 공휴일이나 관외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6천여

만원에 이른다”고 지적

○ KDI는 공휴일 및 토·일요일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

「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」의업무추진비기준을준수하고있음.

- 다만 연구기관의 업무특성상 워크샵, 휴무일 작업수행 등 공휴일 및

토ㆍ일요일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결재를 원칙으로 적용하며,

특수한 사정으로 사전결재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을

의무화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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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또한, KDI는 법인카드 사용 시 통상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일부를

‘관할 근무지’로 허용하고 있으며, 이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

경우 출장신청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.

○ “관외지역 사용분(455건, 6,000여만원)”으로 지적한 내역은 상기

집행기준을 준수하였음.

□ KDI는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과 법인카드 규정에 따라

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, 투명한 법인카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

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것임.

○ 또한 KDI 청렴도 개선대책(2011.12.27)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

사용처, 시기, 목적 등에 대한 분기별 자체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.


